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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도 통하고 말도 통하는 말하기를 수강하고 많은 생각을 하였고 나를 다시 되돌아보는 시
간을 가졌다.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이 다 맞는 말이었다. 하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들
이 많은 것 같다. 먼저 내가 밝아야 상대에게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다는 것. 그런데 20대 
초반과는 달리 후반에 되면서 내가 먼저 밝기가 참 힘든 것 같다. 아무래도 타인보다는 내 것
을 먼저 신경 쓰다 보니 에너지도 많이 없다. 또한 잘 맞지 않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쓰는 것
이 쉬운 일이 아니다. 다음으로 ‘내가 먼저 마음을 줘야 상대의 마음을 얻기 쉽다’ 고 말씀하
셨다. 하지만 선뜻 마음을 주기가 힘든 것 같다. 연애뿐만 아니라 일자리, 등 사람관계에서 마
음을 선뜻 주었다가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어서 그러하다. 그래서 마음을 받는 것도 부담이 
돼서 불편하고 마음을 주는 것도 두려움이 앞서는 것 같다. 문득 의문점이 들었는데 과연 모
든 사람에게 마음을 선뜻 줄 수 있을까? 마음을 준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? 잘 모르겠다. 하지
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뜻 마음을 열어보려는 노력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. 
강의에서 나온 나를 오픈하게 만드는 사람은 나는 솔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. 자기의 진솔
함을 드러내는 사람에게 나는 오픈하게 되는 것 같다. 진솔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겠다고 
느꼈다.
대화에서 몸말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는데 모든 인간은 말하고 싶어 하는 
욕구가 있다. 다들 말하기를 좋아하지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다. 상대가 
말을 할 때 눈을 잘 마주치며 공감해주는 것이 마음을 열게 하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다시 한 
번 복기할 수 있었다. 굿 리스너. 잘 듣는 것, 공감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데 가장 큰 역할이라
고 생각한다. 그러면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적용 시킬 수 있을까? 그리고 어떻게 
하면 상대에게 진심으로 대할 수 있을까? 상대의 말을 듣고 공감한다는 것은 사실 정말 상대
의 말에 관심이 있어야 하고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. 내가 마음이 가지 않는 상대에게
도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? 그렇다면 그냥 영혼 없이 대답하고 끄덕이는 것이 되지 않을
까? 그렇게 된다면 상대에게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? 생각한다. 더욱 많이 
경험하고 부딪혀봐야지 나만의 굿 리스너가 될 수 있을 것 같다. 하지만 강의를 통해서 마음
을 닫아놓지는 말아야겠다고 깨달았다. 
내가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은 다 새로운 사람들이니 상처받을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편견을 
가지지 않고 마음을 열려는 노력이라도 해보아야겠다. 그것을 강의에서 가장 크게 느끼고 깨
달은 부분인 것 같다. 연기를 지망하는 연극영화과 학생으로서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이 
필수불가결한 부분이다. 인물을 연기해야 하는 것은 캐릭터를 이해해야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
이다. 굿 스피커가 되기 이전에 굿 리스너가 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한다. 그리고 하루를 시
작할 때 작은 실천의 목표를 세워서 좋은 습관을 만들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
되도록 노력해야겠다.




